
월요일 
7:30 pm 
화요일
7:00 am
수, 목, 금요일 
9:30 am 
7:30 pm
토요일
9:30 am (매주) 
4:00 pm (초등부)
5:30 pm (중고등부)
7:30 pm (청년부)
주일
7:00 am  
9:00 am 
10:30 am (교중) 
5:30 pm (영어)
7:30 pm 
시티
5:00 pm (주일) 
641 George St Sydney

주임신부:
보좌신부:
고해신부:
수녀:

사목회장:

임기선�요셉
이남웅�스테파노, 이준석�사도요한
홍�야고보
이경화�필로메나, 강형숙�마리안나,
남귀이�오메르
최병훈�요셉

 2017. 2. 26 (가해) / 제135호

한국�순교자와�성�스타니슬라오�성당  Korean Martyrs & St Stanislaus Catholic Church       주소 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  전화번호  02 8756 3333 

전례성가:  입당: 428        봉헌: 512, 217, 213        성체:  156, 160, 175     파견: 472

화답송: 

영성체송: 

제 1독서:  이사  49,14-15    제 2독서:    1코린  4,1-5       복음 :  마태   6,24-34

연중�제8주일

은혜를�베푸신�주님께�노래하리이다. 지극히�높으신�주님�이름�찬양하리이다.
주소 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 홈페이지  www.sydneykcc.org   이메일  info@sydneykcc.org  전화번호  8756 3333 (대표번호), 8756 3334  
팩스번호  8756 3335  사제관  8756 3330 (임�요셉�신부),  8756 3331 (이�스테파노�신부), 8756 3332 (이�사도요한�신부), 9558 3498 (홍�야고보�신부) 
수녀원  8756 3336 (이�필로메나�원장수녀, 강�마리안나�수녀, 남�오메르�수녀)  연령회  0430 827 577 (이성복�요셉)  차량봉사  0406 996 531 (이형우�스테파노)

봉헌금

$2,409.25

교무금

$19,600.95

기타

$0

미사�참례수

불고기�콩나물�비빕밥
성모회

주일
봉사

■ 26/2, 12/3  5구역     ■ 5/3  4구역    ■ 19, 26/3  6구역   ■ 2, 9/4  7구역   ■ 16, 23/4  8구역       
■ 전례, 커피, 청소  9:00 am, 10:30 am

2,233

사무실�업무시간�안내
수, 목, 금: 09:00 - 15:00 / 18:30 - 20:30
토:              09:00 - 12:00 / 15:00 - 21:00
주일:          07:30 - 14:30 / 18:30 - 21:30

공지사항
2017년 청년성서 모임 1학기
- 그룹원/봉사자 모집 (창세기/탈출기/마태오/요한)
- 접수날짜: 2월 11일(토) - 2월 26일(주일)
- 오리엔테이션: 3월 4일 청년미사 후
- 연락처: 0423 741 301 (박경민 안젤라)

주일학교, 예비자 교리 교사 임명장 수여
- 일시: 2월 26일(주일) 교중미사후

예비신자 입교식
- 날짜: 2월 26일(주일) 교중미사

- 환영식: 미사후 가브리엘방 

** 많은 선교 부탁 드립니다. **

사목회의
- 일시: 2월 26일(주일) 오후 1시

- 장소: 미카엘방

구역장 / 반장 교육및 구역장 회의
- 일시:  2월 26일(주일) 교중미사 후 12시 30분 부터

- 구역장 회의: 3시 부터 미카엘방

성지가지 수거
- 2월 26일(주일)까지
- 성당 현관 수거함

재의 수요일 예식
- 일시: 3월 1일(수)

- 재의예식: 오전 9시 30분, 오후 7시 30분 미사중

*** 재의�수요일은�금식/금육�하는�날입니다.***

성체강복
- 일시: 3월 2일(목)

십자가의 길
- 일시: 3월 3일(금)

첫영성체 교리
- 교리 기간: 3월 4일(토) - 6월 10일(토)

- 어린이 교리: 오후 1시 30분 - 오후 3시

- 부모 교육: 오후 2시 - 오후 3시(마태오방)

선발예식
- 일시: 3월 5일(주일) 오후 12시 30분 출발

유아세례 부모교육
- 부모교육: 3월 8일, 3월 15일 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미사후

- 장소: 미카엘방

- 세례 예정일: 3월 25일(토)

단체모임
- 2월 26일(주일) 카나 소공동체
- 3월 4일(토) 성모회
- 3월 5일(주일) 전례분과, 홀리패밀리, ME
- 3월 11일(토) 꼬미시움, 사회복지, 해외선교, 복사자모회
- 3월 12일(주일) 쌍뚜스, 요한회, 안나회, 전례해설단, 울뜨레아

시드니 한인 성당 청년 축구대회 - Amicus Cup 2017
- 일시: 3월 12일 (일), 8:30am - 6pm, Inside Out Football, 
- 장소 Rod Laver Dr, Sydney Olympic Park NSW 2127
- 경기 참가비: $10 (Mens and Mixed Teams)
- 문의: 조준민 펠릭스 (0410 450 370) / amicuskcc@gmail.com
            https://amicuskcc.wixsite.com/amicuscup2017

다음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
- 다음 주일(3월 5일) 차량봉사 하시는 정선주 마르코, 임태혁 다미아노, 
유종근 요한, 임인환 포레스트, 김재홍 베드로 샤넬 형제님
 감사합니다. 안전�운행과�봉사에�대한�많은�기도�부탁�드립니다.

레지오 설립 30주년 자료 수집
- 레지오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개인이 소장한 사진 및 자료를  
수집하고 있습니다. 소속 상급 평의회나 선교분과에 제출해 주시기 
바랍니다.

부활판공 일정

부활판공 장소 및 시간

신립수구분

금주

누계

신립�금액 납부�금액
(개인/가족�신립)

기타�납부금액
(단체/익명/감사헌금)

대건관 건립기금 신립 현황 (2월 13일 -  2월 19일)

645 $756,000

$-

$584,709

$700- $1,570

$122,644

 기타: 감사헌금: $570, 익명: $1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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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교 신앙으로

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

“하느님 말씀이 우리 일상의 

삶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합시다.”

20년�전�레지오를�시작했다. 선서할�때�모습이�떠오른다. 가슴이�떨려오면서�울컥해졌다. 
성모님께� 얼마나� 감사하고� 가슴이� 벅차올랐는지� 모른다. 선서� 페이지가� 눈물로 
얼룩지도록� 흐느끼며� 선서를� 했었다. 하지만� 활동이라는� 부담감� 때문에� 처음엔� 힘이 
들었다. 남편이� 성당에� 가는� 걸� 달갑지� 않게� 생각했기� 때문에� 쇼핑� 다녀온다고� 가서 
활동하고�일가고�없을�때�빨리�다녀오고�그런�환경�속에서�어찌�활동을�했는지�지금도�꿈만 
같다. 

먼저� 신자가� 아닌� 친척부터� 입교시키고, 가톨릭� 학교에� 가야� 한다고� 하면� 입교시키고, 
모임에�나가서�외인�한가족�한가족�성당에�데려오면서�무려 30여�명이었던�것�같다. 그해 

전교 1등�상을�받았다. 세월이�흘러�지금�생각해�보니�꿈만�같던�생각이�든다. 하느님께서�가엽게�여겨�그�기쁨을 
안겨주셨다. 지금은�하늘나라에�가고�없지만�남편이�고맙게�느껴진다. 남편�덕분에�더�열심히�할�수�있었고�기도할�수 
있어�내�신앙이�더욱�단단해졌기�때문이다. 하느님께�벌하지�말고�상을�주십사�매�미사�때마다�봉헌드린다. 

“세월이� 흘러� 뒤를� 돌아보니� 자욱마다� 걸음마다� 다� 죄뿐인� 저를… 복음성가� 가사처럼� 저를� 봉사자로� 써주시니 
골고타�언덕길을�예수님과�함께�매일�걸어�올라갑니다.” 자비의�희년�교황님�말씀에�따라, 내가�얼마나�굶주린�이에게 
먹을�것을, 목마른�이에게�마실�것을, 헐벗은�이에게�입을�것을�주었는지�아픈�이들과�감옥에�갇힌�이들을�얼마나 
찾아갔는지, 또�얼마나�용서하고�화해하고�기도해�주었는지�반성하고�또�반성해�본다. 예전�시간이�허락되지�않은 
환경에서는�몰래�열심히�성전을�찾아다녔는데, 자유로운�요즘엔�그�열성이�없어진�것�같아�부끄럽고�죄송스럽다.
 
내�전부이신�성모�어머니! 다섯�가족�모두�각자�다른�공간에서�살게�되어�하늘을�보며�울고�다녔고�막막한�벽에�대고 
한없는�눈물만�흘렸을�때, 제�곁에�성모님과�예수님께서�함께�해주셔서�지금의�저와�가족이�있다고�안도를�느낀다. 
내가�캄캄한�밤이었을�때에�내�이웃은�환한�대낮일�수�있고, 내가�환하게�웃고�있을�때�내�이웃은�가슴을�쓰다듬으며 
힘든�시간을�보낼�수�있음을  깨닫고�항상�겸손하고�낮게�살아야겠다�다짐해�본다. 

오늘도� 양로원에서� 컵라면을� 정말� 드시고� 싶어� 하시는� 다른� 교회� 소속� 할아버지께� 달려가� 한� 젓가락� 씩 
먹여드리는데� 얼마나� 맛있게� 드시는지.. 성� 마더� 데레사� 수녀님의� 한없는� 봉사의� 모습이� 상상이� 되면서� 가슴이 
뭉클해졌다. 가냘픈�손으로�내�손을�감싸주시며�기운�없이�고맙다�하실�때�하느님의�사랑을�나도�느끼며�여러�가지 
생각이�들었다. 이러한�모습들이�우리�주님께서�원하시고�기뻐하지는�게�아닐까�한�번�더�절실히�느꼈다. 주님! 보람 
있는�그리스도의�향기�나는�딸이�되고자�합니다. 하느님�영광과�찬미�영원히�받으소서!

그림 : 승리의�성모�마리아 - 안드레아�만테냐  作
장서영�루시아 (평화의�모후 Cu 착한�의견의�어머니 Pr)

레지오�마리애�본당�설립 30주년을�맞아�단원들의�글을�모집하고�있습니다. 소속 Cu을�통해서�제출바랍니다.

날짜 구역 날짜 구역
   3월 10일(금) 7    3월 24일(금) 1
   3월 11일(토) 8    3월 25일(토) 2
   3월 12일(주일) 9    3월 26일(주일 3
   3월 17일(금) 10    3월 31일(금) 4
   3월 18일(토) 11    4월 2일(주일) 6
   3월 19일(주일) 12    4월 8일(토) 5

그리스도의 향기나는 딸

구역 날짜 시간 주소
엄익태 바오로
21 Edison Lane Belmore
이규호 루이스
33 Osprey Drive Illawong
이정근 사도요한
6 Bain Place Dundas Valley

9 3월 12일(주일) 16:00

7 3월 10일(금) 18:30

8 3월 11일(토) 1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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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/해외 전문

살아�숨쉬는�공동체공동체�소식

30%ff 
discoverycollege.com.au / 1300 30 50 90 / 층

드리

Year 7 ~ 12

●황토(온돌)방

●Self 요가 온돌방

●황토습식 찜방

●자전거 운동기구 등

영업시간: 오전9시-저녁 9시 30분까지48 Joseph st. Lidcombe

문의: 0402 857 942 / 8964 5884

●여성전용 7DAYS
리드컴 역

공원

중앙식품

X Zone

48번지
황토(온돌)방

사순�제 2 주일   / 마태 17, 1 - 9

질문
“그들�앞에서�모습이�변하셨는데,” (2)
▶  신앙생활을� 통해� 변화된� 이웃을� 보고� 신선한� 감동을� 느낀� 적이 
있습니까?

“예수님과�이야기를�나누었다.” (3)
▶ 지금� 예수님께서� 내� 앞에� 계시다면� 나는� 무슨� 이야기를� 나누고 
싶습니까?

“주님, 저희가�여기서�지내면�좋겠습니다.” (4)
▶  신앙생활� 중� 아쉬울� 것� 없는� 충만함으로� 가득� 차� 이대로� 시간이 
멈추었으면�하는�순간이�있었습니까?

“너희는�그의�말을�들어라.” (5)
▶  자녀들이�말을�듣지�않아�속상했던�때�혹은�말을�잘�들어�행복했던 
때는�언제였습니까? 

“산에서�내려올�때에” (9)
▶  은총으로� 충만했던� 시간이� 삶의� 현실로� 돌아오면서� 또� 다시 
힘들었던�경험이�있습니까?

※그�외�성경구절
위�성경구절�외에�내�마음에�다가온�성경�구절이�있습니까?
(그�말씀이�나의�삶과�어떤�관련이�있습니까? 그�말씀에서�얻은�깨달음 
혹은�느낌은�무엇입니까?)

3월�활동토의 (예문)
※ 사순시기�알차게�보내기
사순시기가�돌아왔습니다. 이번�사순시기를�뜻�깊게�보내기�위해�내가 
할�수�있는�일이�무엇인지, 그리고�우리�반원들이�함께�할�수�있는�일이 
무엇인지�서로�나누고�실천했으면�좋겠습니다. 우선�각자가�할�수�있는 
일을�먼저�이야기�하고�반원들이�함께�할�수�있는�일을�말씀해주시면 
고맙겠습니다.  .  

11A Linden Grove, Ermington T.7900 7435
이지영 젤뚜르다 0412 074 885

가톨릭�상식 - 미사�때�이루어지는 
동작의�의미(2) 일어섬

사순절�보속 (LENTEN PENANCE)

레지오�설립 30주년�쉬는가족�찾기�운동�일정 

남귀이�오메르�수녀님�환영식

19일(주일) 미사� 중� 새로� 오신� 남귀이� 오메르� 수녀님� 환영식을� 통해  
공동체에�새로운�힘을�실어주실�수녀님을�모두�기쁜�마음으로�맞이했다.

19일(주일) 교중�미사�후 Kissing Point Park에서 5구역�야유회가�열렸다.

5구역�야유회

시드니�대교구 - Parish 2020 운동

Parish 2020 운동�홈페이지
https://www.sydneycatholic.org/parishes/parish2020/
운동에�대한�소개/자료�및�서베이�관련�링크를�제공합니다. 

Parish 2020 운동�온라인�서베이
https://www.surveymonkey.com/r/2V7XL9X
온라인으로�간단하게 Survey에�참여하세요!

초기� 그리스도인들에게� 있어� 일어섬은� 비그리스도인들과 
마찬가지로� 존경과� 공경의� 표시였습니다. 하지만� 그리스도인들은 
여기에� 또� 다른� 의미를� 부여해서� 자신들이� 세례를� 통해� 하느님의 
자녀가� 갖는� 자유를, 종살이에서� 벗어난� 자유인임을, 동시에 
예수님의�부활에�동참함을�드러내는�표지로�받아들였습니다.
 
또한�일어섬은�희망과�믿음으로�종말을�기다리는�사람의�자세이자, 
사제직을� 수행하는� 이의� 자세입니다. 여기서� 말하는� 사제직이란, 
서품성사를� 통해� 사제가� 된� 이들의� 직분만을� 뜻하지� 않고� 세례를 
통해�그리스도의�보편사제직을�물려받은�모든�신자를�뜻합니다.

미사� 안에서만� 일어섬의� 의미를� 살펴보면, 예수님께서� 회당에서 
성경을�읽으실�때�일어서셨다는�루카복음 4장 16절에서�알�수�있듯이 
서� 있는� 동작은� 하느님� 말씀에� 대한� 경청과� 존경심을� 가리킵니다. 
알렐루야와� 더불어� 시작되는� 복음낭독� 때� 모두가� 일어서는� 것은 
바로�사제를�통해�말씀하시는�주님께�경의를�표하기�위한�것입니다. 

서� 있는� 자세는� 또한� 마르코복음 11장 25절 (여러분이� 서서 
기도하려고� 할� 때에 …)와� 루카복음 18장 11-13절 (바리사이와 
세리에� 관한� 비유)에서� 볼� 수� 있듯이� 하느님께� 기도하는� 이의 
자세이기도�합니다. 사제가�미사�입당할�때부터�본기도를�할�때까지, 
신앙고백부터�보편지향기도를�할�때까지, 이외�미사�중에�일어서는 
것은�사제와�더불어�앞서�말한�의미로�함께�기도하기�위한�것입니다.   

시드니�대교구�교구장�메세지

그리스도�안에�친애하는�형제�자매�여러분,

돌아오는� 수요일에� 우리는� 사순시기를� 시작하며� 속죄와� 겸손의 
표시인� 재를� 이마에� 바를� 것입니다. 우리는� 모든� 성학대를� 받은 
이들, 특히� 성직자와� 교회를� 대표하는� 이들로� 부터� 학대를� 받은 
분들의� 아픔과� 고통을� 더욱� 깊이� 기억하며� 재의� 예식을� 거행� 할 
것입니다. 올해의� 사순시기� 보속은� 모든� 고통� 받는� 사람들과의 
연대성�안에서�이루어지는�전구의�움직임이�될�것입니다.

우리는� 그들이� 치유와� 하느님과� 이웃들� 안에서� 새로운� 믿음을 
찾게�되기를�기도�할�것입니다.

자비의� 희년은� 자비로운� 아버지� 하느님에 
대한� 새로운� 체험을� 약속합니다. 
그분께서는� 우리가� 일상의� 삶에서� 자비를 
행할� 수� 있도록� 이끄십니다. 그러나� 우선 
우리� 자신이� 자비가� 필요한� 존재임을 
느껴야합니다, 곧, 우리가� 다른� 무엇보다 
하느님을� 사랑하고� 형제, 자매를� 사랑해야  
하는데� 우리의� 상처와� 죄를� 경험한다는 
것입니다. 이것이� 교회법이� 보속의� 의무를 

재확인하는� 이유입니다. - 평상시의� 편안함을� 끊는� 것, 하느님께서 
구원하시는�사랑을�기도�안에서�재발견�하는�것, 궁핍한�사람들에게 
자선과�정의를�행하는�것이�그것입니다.   

예수님께서는 “회개하고�복음을�믿어라”(마르코 1,15)하시며�당신의 
일을�시작하셨습니다. 회개는�죄를�거부하고�하느님께�돌아서는�것을 
의미합니다. 기도, 절제, 그리고� 자선행위는� 회개의� 구체적인 
표현입니다. 이들은�우리에게�하느님의�도우심을�상기시키고, 타인의 
요구에�시선을�돌리게�합니다.

보속의� 특별한� 시기는� 보속의� 습관을� 갖도록� 도와주고� 우리를� 전 
세계� 가톨릭교회와� 연대시킵니다. 이는� 사회구조적인� 죄와� 개인의 
죄가�다른�이에게�영향을�미치는 “죄의�사회적인�차원”을�생각하는 
것입니다. 그러므로� 사순시기와� 연중� 금요일에는� 우리� 자신뿐만 
아니라�교회와�세상의�이름으로�보속을�합니다.
 
우리는�참회의�의무를�매우�진지하게�받아들이고�이를�꼭�이행해야 
합니다. 호주� 가톨릭� 주교회의는� 보속을� 단식과� 금욕으로� 한정하지 
않고� 책임� 있는� 선택을� 하도록� 여지를� 두었습니다. 보속을� 선택할 
때는�자신의�상황과�신앙의�성장을�위해�가장�적절한�보속을�신중히 
고려해서�선택하도록�합니다.

1. 재의�수요일과�성금요일에�금육과�금식을�지킵시다. 대상자는�만 
18세부터�만 59세입니다. 그리고�만14세�이상부터는�금육을�지켜야 
하는�의무가�있습니다.
2. 사순절�기간�내의�금요일�뿐아니라�연중�매�금요일은�아래�보속�중 
한�가지를�합니다.
(a) 기도: 예) 미사�참례, 가족기도, 성당방문, 성경읽기, 십자가의�길, 
묵주기도
(b) 절제: 예) 금육, 단것이나� 후식� 안� 먹기, 유흥시간을� 포기하고 
가족과�시간�보내기, 음식을�절제해서�가난한�이웃들과�나누기
(c) 이웃� 돌보기: 예) 가난하고, 병들고, 늙고, 외롭거나� 고통� 받는 
사람들에게�특별한�관심�갖기

<부활�영성체와�고해성사에�대한�규범>
신자들은�적어도�일�년에�한번�영성체를�해야�하는데�특별한�이유가 
없다면�재의�수요일(2월 10일)과�삼위일체�대축일(5월 22일) 사이에 
한다. 또한�적어도 1년에�한�번�고해성사를�보아야�한다.

날짜 실행사항

1/03/2017(수) - 

20/05/2017(토)
30만단 묵주기도 봉헌

12/03/2017(일) 아치에스/ 쉬는 교우 봉헌/ 선교 특강

27/03/2017(월) 시작 1차방문 (홍보물, 주보…)

10/04/2017(월) 시작 2차방문 (신부님 편지)

18/04/2017(화) - 

24/05/2017(수)
30일 평일 미사 봉헌

14/05/2017(일) - 

21/05/2017(일)

레지오 30년사 전시(기록물, 사진, 

글…)

20/05/2017(토)  -

21/05/2017(일)
1박2일 레지오 피정

26/05/2017 (금) 성모의 밤/ 30주년 기념미사


